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
안녕하세요 로꼬입니다
반갑습니다
책 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
그래서 제가 딱 펼쳤을 때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
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
자 그러면 펼쳐보겠습니다
(고심해서 골라보는 첫 번째 질문)
Q. 듣고 있으면 당신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노래가 있나요?
사실
앨범 발매하는 시기쯤에
다시금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
장기하와 얼굴들의
마지막 앨범의 마지막 트랙
<별거 아니라고>라는 노래인데
제가 군대 있을 때도 많이 들었지만
‘별거 아니라고’라는 그 말은
엄청 좋은 말인 것 같아요
왜냐면 사실
진짜 거의 모든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
지나고 나면
근데 항상
너무 신경 쓰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잖아요
다 별거 아닌 것들인데 지나고 나면
그래서 이 노래가 요즘 들어
더 크게 와닿고 하는 것 같아서
자주 들었고요
그리고 새로 작업하는 앨범들 들으면서
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
다음 질문은
Q. 지금까지 공연해 보지 않은 장소 중에 공연을 해보고 싶은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?
아무래도 엄청 큰 공연장에서는
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
행사로는 많이 다녀봤지만
엄청 큰 공연장에서는 안 해봤거든요
그래서 그런 곳에서
기회가 있다면 공연을 하고 싶고
앞으로 앨범을 자주 낼 텐데
자주 내가면서 점점
저의 콘서트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해서
약간 도장 깨기처럼
여태까지 안 해본
공연장에서
착착착착
공연을 해보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
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
제작진 : 오늘은 공연장이 작았는데 괜찮으셨는지요?
아 오늘은
저는 사실...
(위기 직감)
그 크기보다는
(급 태세 전환)
분위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
근데 오늘...
(결국 웃참 실패)
오늘 크기는 작았지만
분위기가 너무 좋아서
(분위기만큼은 잠실 주경기장)
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
다음 질문
Q. 가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?
아무래도
힙합은
자신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
그래서
얼마나 솔직했는가
이런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
그래서
어떨 때는 정말
재미없는 이야기밖에 안 써질 때가 있고
또 어떨 때는
자극적인 가사들이 넘쳐날 때가 있고
요즘은
평온하고 행복하지만 재미없는
(행복과 맞바꾼 작사의 영감)
가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
저를 조금 더 자극적인 상황에
(곧 도파민을 찾아 떠날 예정)
몰아넣어볼까 하고 있습니다
음악을 위해서
다음 질문
Q. 국내 뮤지션 중에서 가사를 제일 잘 쓰는 뮤지션을 꼽아야 한다면 누구를 꼽을 건가요?
저는
바로 생각나는데
여기 오기 전에 또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영상을 보기도 했었고
E SENS 형이
가장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
음악을 들을 때
이미지가 너무 잘 떠오르고요
많이 쉬운 단어들로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
바로 이해가 되는
가사를 쓰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
너무 멋있습니다
다음 질문
Q.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떼창을 하며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?
오늘 또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서
처음으로 공연해 본 곡이 있어요
제 이번 앨범에 <HEEE !>라는 곡인데
관객들과 같이 부르면 재밌겠다 싶었는데
역시나 오늘 너무 재밌게
관객분들도 같이 그 ‘HEEE’ 부분을
불러주셔서
굉장히 재미있어서
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
HEEE~!
Q. 당신에게 'Tiny Desk Korea'란?
그렇습니다 제가
수많은 유튜브
인터뷰들을 나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
이번 앨범 제목이 <WEAK>이고
<WEAK>로 제목을 지은 이유가
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졌었고
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앨범이다
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
그런데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
섭외가 왔을 때
이 어떤
(벅찬 감동으로 버벅)
‘나도 뮤..ㅈ...뮤지션이구나’
라는 그 생각이 확 들어서
덕분에 제가
완벽히 어떤 자존감이나
이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
그래서 저한테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란
‘극복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
너무너무 감사합니다
(쌍따봉)
네 오늘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너무 재밌었고요
저를 위해서 수고해 준
밴드 워크맨십
그리고 현악기 분들
그리고 코러스 분들
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우원재까지
저를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것 같아서
너무 영광이고
덕분에 좋은 그림과 좋은 공연이 나온 것 같아요
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
이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
아마 계속될 거란 말이죠
5년, 10년 계속될 거란 말이죠
제가 10년 안에
더 멋있는 뮤지션으로
이렇게 성장을 해서
다시 불러주시는
그런 순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
너무 감사합니다
로꼬였습니다
